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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정서 척도와 음악-색 척도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음악-색 연합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다. 참여자는 S시와 B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60명(선천성 30명, 후천성 30
명)이다. 이를 위해 음악으로 유도될 수 있는 기본 정서 유형 4가지,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을 선정하고, 해당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에 대한 음악-색 연합 반응을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서 유형에 따른
음악-색 연합 반응에서 행복과 슬픔은 분명한 대조를 보인 반면, 분노와 두려움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음
악 정서 변인(정서가, 정서각성, 정서강도)에 따른 음악-색 연합 반응에서 정서가는 정서 유형별 반응과 일치하였고,
정서각성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았으며, 정서강도는 행복/슬픔이 분노/두려움에 비해 높았다. 셋째, 장애발생 시기별(선
천성, 후천성) 음악-색 연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음악-색 연합 반응을 살펴봄으로
써, 음악-색 연합 반응이 정서를 매개로 연결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시각장애, 음악, 정서, 색, 연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usic-color association response(MCAR)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through music-emotion scale and music-color scale. The study was conducted 
on 60 participants(30 congenital/ 30 adventitious) who are using services of two welfare centers at S 
and B cities. For this, four basic emotions (happiness, sadness, anger, and fear) mediated by music were 
selected, and MCAR to emotion-inducing music were analyzed through self-report method. As a result, 
first, there were found contrasts in MCAR between happiness and sadness according to type of emotion, 
however, similar in anger and fear. Second, in MCAR among three variables of the music-emotion 
scale(valence, arousal and intensity), valence was congruent with MCAR according to type of emotion, 
arousal marked high scores in negative emotions, and scores of intensity in happiness and sadness were 
higher than those in anger and fear.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of people with congenital and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showed 
the MCAR can be mediated by music through investigating those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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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악과 색의 공감각적 현상은 청각 자극인 음악이 주
어졌을 때, 다른 영역의 감각인 시각, 특히 색채에 대한 
감각이 불러일으켜져 감각 간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1,2]. 음악과 색채의 공감각에 대한 초기 연구에
서는 공감각을 가진 화가(칸딘스키, 클레 등)나 음악가(스
크리아빈, 림스키 코르사코프 등) 등 소수의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으로 보고되었다[3]. 

한편 최근에는 공감각자로 분류되지 않는 보통 사람들
도 소리와 색채의 연합을 경험한다는 연구가 폭넓게 수
행되고 있다. 음고(pitch)와 색채의 색도(hue) 혹은 채도
(saturation)가 연관되어, 높은 음일수록 밝은 색채를 연
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 상대적으로 높은 음고는 
노란색과 초록색, 중간 음고는 빨간색과 주황색, 낮은 음
고는 파란색과 보라색 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
고하였다[1]. 이처럼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청각과 시각
의 연합은 음색과 채도[4], 음의 강도와 색의 밝기[5], 그
리고 음의 높이와 색의 명도[6]에 대한 연구에서 증명되
고 있다. 또한 장조 음악은 단조 음악에 비해 좀더 밝고, 
가볍고, 따뜻한 색과 연관되며[7], 슬픈 음악은 회색, 행
복한 음악은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등과 대응되는 것으
로 밝혀졌다[8].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음악과 색채의 연합 즉, 청각
과 시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감각 사이에 나타나는 일관
성 있는 상호 연관성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를 
설명하는 두 개의 가설이 있는데[1], 첫째는 ‘직접 연결 
가설(direct connection hypothesis)'로 색채와 음악
의 연합은 서로 다른 두 자극을 매개하는 연결고리가 없
이 직접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주장이며[3,4], 둘째는 
‘정서 매개 가설(emotional mediation hypothesis)'로 
직접적인 연합이 아니라 색채와 음악이 함께 공유하는 
정서를 매개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1,7,8]는 주장이다. 

우선, 직접 연결에 대한 해부학적 설명을 주장하는 학
자들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초기 발달
단계에 신경세포들의 가지치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서로 다른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들 사이에 일탈적인 피
질간 연결성(aberrant corticocortical connectivity)
이 남아 비정상적으로 공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한다[9,10]. 반면, 최근 뇌의 활동을 정밀하게 관찰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직접 
연합에 대한 근거보다는 정서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가
설이 지지되고 있지만[11,42-45], 감각 교차 양상에 대

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5].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감각 교차 양상에 대한 연구가 

공감각자와 일반인 뿐 아니라 시각적 경험에 제한이 있
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2-18]. 시각장애인 공감각자 중에는 귀로 듣는 단어, 
소리, 그리고 촉감으로부터 색을 느낀다고 보고한 사례들
이 있으며[12], Wheeler와 CutsforthCutsforth의 사례
에서는, 점자책을 읽을 때 글자에 해당하는 자기만의 공
감각 색을 볼 수 있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다[13]. 시각장
애인이 점자를 읽을 때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들
이 활성화되는 것은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는데
[14], 특히, 일차 시각피질 뿐만 아니라 선조 외 피질인 
V4(색에 특화된 영역)가 점자를 읽을 때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15,16].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청
각 자극을 제시한 후 위치를 판단하게 하는 과제를 제시
했을 때에도 시각 담당 뇌 영역이 활성화 되었다[17]. 이
처럼 시각장애인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시각을 담당하
는 뇌 영역을 이용하여 듣거나 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18].

시각장애인은 시각의 상실로 인해 감각의 재조직
(sensory reorganization)이 일어나는데, 한 연구에서
는 촉각-시각 감각 시스템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각피
질을 자극하면 시각적 감각이 아닌 촉각이 유발되는 현
상이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다[19]. 즉, 시각장애인이 촉
각과 청각을 지각 할 때에 시각에 특화되었던 뇌의 영역
이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20]. 이처럼 시각장
애인의 감각 교차 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나, 실제 일반인들에게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감
각 교차 양상인 음악-색채 연합[8,9]에 대해 시각장애인
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서를 
매개로 한 음악-색 연합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시각 손
상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분명한 정서가(valence), 정
서각성(arousal), 정서강도(intensity)를 가지는 특정 정
서 유도 음악으로, 시각의 제한이라는 신경학적 손상에도 
불구하고 ‘정서’를 매개로 음악-색채 연합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특정 정서 유도 음악에 대한 ‘음악
-색’ 반응은 정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시각장애인의 특정 정서 유도 음악에 대한 ‘음악
-색’ 반응은 정서 변인(정서가, 정서각성, 정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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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시각장애인의 특정 정서 유도 음악에 대한 ‘음악

-색’ 반응은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
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KU IRB 2017-0038-01)을 받은 후 관련 규정을 준
수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시각장애인 
60명(선천성 30, 후천성 30)을 연구 대상자로 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시각장애인에게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등록 시각장애인 1-3급으로 만 20세 이상 60
세 미만의 성인이며, 2) 난청자가진단을 통해 청력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자, 3) 시각
장애 이외에 다른 장애가 없는 자이다. 장애등급과 관련
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시각장애 등급은 1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 인 사람, 2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 인 사람,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 인 사람,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
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말한다.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 Category n(%) or M ± SD

Gender Male   
Female

35(58.3)
25(41.7)

Age - 31.28 ± 7.01

Level of disability
Level 1
Level 2
Level 3

22(36.6)
20(33.3)
18(30.1)

Age at onset Congenital 
Adventitious

30(50.0)
30(5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60)

2.2 연구도구
2.2.1 음악-색 연합 척도 
연구대상자의 음악-색 연합에 대한 반응을 다면적이

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self-report) 
형태의 두 개의 척도(음악-정서, 음악-색)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서가 타인과 소통하는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주장
을 기반으로, 자기보고방식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음악의 
정서 반응을 측정 및 해석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따른 것이다[21]. 
음악-정서 척도는 총 4문항(정서 유형, 정서 강도, 정

서가, 정서 각성)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음악 감상을 통해 
유도될 수 있는 정서를 설명한 전통적 모델인 ‘음악 정서 
개별 모델(discrete model)’과 ‘음악 정서 차원 모델
(dimensional model)’을 기초로 하였다[22]. 이에 음악
-정서 척도는 개별 음악 정서 모델과 관련된 문항 2개(정
서 유형, 정서 강도), 차원 음악 정서 모델과 관련된 문항 
2개(정서가, 정서 각성)로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제
시한 12곡의 발췌본을 듣고 각 작품에 대해 음악 정서 
척도에서 질문하는 4가지 정서(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정서가(쾌-불쾌), 정서 강도(강함
-약함), 정서 각성(높음-낮음)을 리커트 9점 척도로 수치
화하여 참여자들이 각각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
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음악-색 척도는 참여자들이 행복, 슬
픔, 분노, 두려움을 유도하는 12곡의 발췌음원을 듣고, 
각 음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7개의 색상(빨강, 
노랑, 파랑, 초록, 검정, 하양, 회색)을 선택하도록 하였다[5].

2.2.2 특정 정서 유도 음원
본 연구는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 자극을 통해 시

각장애인의 음악-색 연합 반응을 밝히고, 그 요인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 정서 유형의 범위를 기본 
정서 유형 네 가지(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로 제한하였
다[22,23]. 이는 음악 관련 변인을 최소화 하여 시각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음악 정서 반응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즉, 전
문가로 부터 각 정서 유형이 명확하게 표현되었다고 검
증된 음악 발췌본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음악-색채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음악이 유도하는 정서에 기반한 음
악과 색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음원은 감상자의 
특정 정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Park과 Chong(2017)
이 정서의 전달력과 명확성이 강하다고 입증된 발췌본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정서 유형별 음악 요소 특성을 토
대로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24]. 
선곡을 할 때에 선행경험으로 인한 연상 작용을 배제하
기 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곡을 선택하고, 노래 가사로 
인한 정서적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성악곡은 제외하였
다. 기본 정서 유형별(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발췌 음
원 길이는 50초로 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음악이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근거로 하였
다[1]. 이에 최종적으로 네 개의 기본 정서 유형별 각 3곡
씩 총 12곡을 선정하고, 타당도는 전문가 3인(음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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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 작곡 10년 이상 경력자)이 검증 하였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가 수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예비연구

를 통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음원과 음악-색 연합 척도
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1) 연
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여 서명하
기, 2) 연습문제를 통해 음악-색 연합 과제 반응방법 숙
지하기, 3) 무선적 순서로 재생되는 12곡의 음원을 듣고, 
해당 질문에 따라 ‘음악-정서’ 척도 작성하기, 4) 무선적 
순서로 재생되는 12곡의 음원을 듣고, 해당 질문에 따라 
‘음악-색’ 척도 작성하기로 진행되었다. 각 과제들의 순서
에 따른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과
제를 교차균형화의 방법으로 순서를 정하여 제공하였다.

실험은 외부와 차단된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실
시한다. 음악 감상을 위해 참여자 전방 1m 위치에 스피
커(모델명: BOSE Soundlink, 높이 13.15mm * 넓이 
25.6mm * 두께 4.8mm)를 두었다. 소음 측정기 
JTS1357 모델을 사용하여 스피커를 1.2m 거리에 위치
한 책상 위에 두고, 눈높이에서 볼륨을 측정하여 음원의 
볼륨을 60dB로 고정하였다[24]. 실험 음원은 각 50초씩 
재생하고, 제시되는 곡 간의 응답시간은 참여자의 반응시
간을 고려하여 음악이 재생된 후, 질문지 작성에 대한 언
어적 지시와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음악을 재생하
였다. 본 실험의 총 소요 시간은 50분 내외였으며, 실험 
기간은 약 2개월간 진행되었다.

2.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PSS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정서별 음악 정서와 색 반응의 
평균 및 표준 편차에 대한 서술적 통계 결과를 산출하였
다. 시각장애인의 정서 유형별 음악-색에 대한 반응의 차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검정 결과 정규성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비모수 검정인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정서 
변인(정서가, 정서각성, 정서강도)에 따른 음악-색 반응
의 차이는 비모수 검정인 Krusskal-Wallis 검정으로 분
석하였고, 사후검정은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되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여 
검정의 1종 오류 가능성을 보정하였다(유의수준 α
=0.0024). 또한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음악-색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정서 유형별 음악
-색 반응은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였고, 정서 변인
인 정서가, 정서각성, 정서강도에 따른 음악-색 반응의 
차이는 Mann-Whitney U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정서 유형에 따른 음악-색 반응 
시각장애인의 정서 유도 음악에 대한 색채 반응을 확

인하고자 ‘음악-색’ 척도를 통해 정서 유형에 따른 7개의 
색상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선 행복
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랑(34.5%), 초록(28.9%), 파
랑(24.4%)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색의 빈도 합은 전체 
7개 색상 중 88% 가량을 차지하였다. 슬픔의 경우 검정
(33.3%), 하양(30.0%), 회색(16.1%)이 높은 순위를 보인 
반면, 행복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던 노랑(5.0%), 초
록(6.1%), 파랑(7.8%)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분노에서의 
순위는 빨강(47.2%)이 타 색상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
고, 회색(18.9%)과 검정(1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려움은 검정(43.9%)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고, 회색
(23.8%)과 빨강(12.8%)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정서 
유형별 음악-색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Chi-Square 검
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서 유형별 음악-색 반응은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3.2 정서 변인에 따른 ‘음악-색’ 반응  
음악-색 반응은 음악 정서의 하위 요소인 정서가, 정

서각성, 정서강도에 따라 Table 3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정서가(valence)는 수치가 높을수록 긍
정성을, 낮을수록 부정성을 나타낸다. 조사 결과 정서가
에 따른 음악-색 반응에 대한 평균값의 순위는 노랑
(5.70) > 초록(5.48) > 파랑(5.02) > 하양(3.62) > 회색
(3.39) > 검정(3.14) > 빨강(3.06)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
각성은 수치가 높을수록 활성화되고 각성된 상태를, 낮을
수록 나른하고 이완된 상태를 가리킨다. 정서각성 정도는 
검정(6.57) > 하양(6.31) > 회색(6.06) > 빨강(6.02) > 노
랑(5.81) > 초록(5.75) > 파랑(5.63) 순이었다. 정서강도
는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를 강하게, 낮을수록 약하
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강도 순위는 노랑(7.01) > 
하양(6.92) > 초록(6.73) > 파랑(6.71) > 검정(6.43) > 빨
강(6.08) > 회색(5.91) 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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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χ2(p)
Red Yellow Blue Green Black White Grey

Emotion

Happiness 10
(5.6)

62
(34.5)

44
(24.4)

52
(28.9)

0
(0.0)

8
(4.4)

4
(2.2)

511.280
(.000***)

Sadness 3
(1.7)

9
(5.0)

14
(7.8)

11
(6.1)

60
(33.3)

54
(30.0)

29
(16.1)

Anger 85
(47.2)

13
(7.2)

6
(3.3)

15
(8.4)

24
(13.3)

3
(1.7)

34
(18.9)

Fear 23
(12.8)

3
(1.7)

14
(7.8)

5
(2.8)

79
(43.9)

13
(7.2)

43
(23.8)

Total 121
(16.8)

87
(12.1)

78
(10.8)

83
(11.4)

163
(22.5)

78
(10.7)

110
(15.7)

Chi-Square test
***p < .001.

Table 2. Music-color response according types of emotion                                              (N=60)

Factor
Color (Mean±SD)

χ2(p) post-
hocRed Yellow Blue Green Black White Grey

Valence 3.06±1.77 5.70±1.95 5.02±2.44 5.48±1.92 3.14±1.52 3.62±2.01 3.39±1.50 150.971
(.000***)

A:B, A:D, B:E, 
B:F, B:G, C:E, 
C:F, C:G, D:E, 

D:F, D:G

Arousal 6.02±1.65 5.81±1.55 5.63±1.77 5.75±1.72 6.57±1.57 6.31±1.38 6.06±1.69 15.722
(.015*) A:E

Intensity 6.08±1.58 7.01±1.47 6.71±1.64 6.73±1.65 6.43±1.81 6.92±1.81 5.91±1.83 32.557
(.003**) A:C, A:E

Krusskal-Wallis test
*p < .05; **p < .01; ***p < .001.

Table 3. Music-color response according variables of emotion                                           (N=60)

Category
n(%)

χ2(p)
Red Yellow Blue Green Black White Grey

Congenital 65
(18.1)

42
(11.7)

37
(10.3)

39
(10.8)

79
(21.9)

29
(8.1)

69
(19.1)

1.971
(0.922)Adventitious 56

(15.6)
45

(12.5)
41

(11.4)
44

(12.2)
84

(23.3)
24

(6.7)
66

(18.3)

Total 121
(16.8)

87
(12.1)

78
(10.8)

83
(11.5)

163
(22.6)

53
(7.4)

135
(18.8)

Chi-Square test

Table 4. Music-color Response to Types of Emotion according Onset of Visual Impairment                (N=60)

Factor
Valence Intensity Arousal

Mean Rank z(p) Mean Rank z(p) Mean Rank z(p)

Congenital 368.25
-1.012
(0.311)

350.60
-1.295
(0.195)

351.96
-1.119
(0.263)

Adventitious 352.75 370.40 369.04

Mann-Whitney test

Table 5. Music-color Response to Variables of Emotion according Onset of Visual Impairment           (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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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음악-색’ 반응 
선천적 시각장애인과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음악-색 

반응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우선,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정서 유형별 음악-색 
반응의 차이를 Chi-square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분은 시
각표상(visual image) 유무에 따라 2세[25] 혹은 5세
[26], 일본에서는 3세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음악 관련 선행연구[27,28]의 구분에 따라 5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정서 
유형별 음악-색 반응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정
서 변인인 정서가, 정서각성, 정서강도에 따른 음악-색 
반응의 차이를 Mann-Whitney U 검정으로 분석한 결
과, Table 5와 같이 선천적 시각장애인과 후천적 시각장
애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서를 기반으로 한 
음악-색채 연합 반응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 60명(선
천성 30명, 후천성 30명)을 대상으로 특정 정서 유도 음
악에 대한 음악-색 반응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
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 대상 정서 유도 음악에서 행복 음원
에 대한 색 반응은 노랑, 초록, 파랑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의 결과와 일
치하는 것으로, 행복 음원이 가지는 밝고, 가볍고, 따뜻한 
정서[7]가 행복 음원과 연관된 색상에 대응된 것으로 해
석된다. 반면, 슬픔 음원의 경우 검정, 하양, 회색 순의 무
채색으로 나타났는데[1], 이는 특정 음원을 듣고 슬픔으
로 분류한 정서 반응과 슬픔을 담고 있는 색에 대한 반응
이 일치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음악에서 유도된 정서가 색
에 대한 연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
다. 또한 행복과 슬픔의 음악-색 연합은 서로 분명한 대
조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룬 네 개의 기본 정
서 중 상대적으로 행복과 슬픔이 음악을 통해 유도되는 
정서가 명확하다는 선행연구[29]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분노와 두려움의 음원과 연합된 색 반응에서는 
검정, 회색, 빨강이 순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동일하게 높
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분노와 두려움이 신경학적으로 

편도체라는 공통된 기관에서 발생되는 매커니즘을 가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30].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음악으로 유도되는 정서에서 분노와 두려움은, 두 
정서 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정서를 구별하는 데에 어려
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24,31,32].  

둘째, 음악 정서의 변인인 정서가, 정서각성, 정서강도
와 음악-색 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정서가(valence)에 
대한 반응이 음악-색 반응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서가에서 높은 긍정성을 가진 음원은 행복과 연합
된 색 순위와 동일하였고, 정서가에서 부정적으로 평정된 
음원은 분노나 두려움과 연합된 색과 같았다. 이는 음악
으로 유도된 정서와 음악-색 연합 반응에서, 특정 정서를 
규명할 때에 타 정서 변인에 비해 정서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33]. 

정서각성(arousal)에 있어서는 슬픔, 두려움, 분노 음
원이 행복에 비해 음악-색 연합에서 높은 각성을 보였다. 
각성은 ‘자극-이완’으로 음악 정서의 구조를 설명하는 주
요 차원이며[22], 특히 부정적 정서에서 인간의 기본적 
행동 성향인 접근(approach) 보다는 회피(withdrawal) 
반응이 나타난다[34].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
를 표현하는 음원에서 정서각성이 높았고, 이와 연합된 
음악-색 반응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정서각성 중 음악-색 연합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검
정, 하양, 회색은 슬픔 음원에 대한 정서각성 값과 일치한
다. 이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음악 정서 인식을 비교
한 선행연구[24]에서, 타 정서 유형과 비교할 때 두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정서 유형이 슬픔이라는 결과
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즉, 시각장애인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면적인 어려움[35]이 음악으로 유도된 정서
와 일치하여 이를 경험할 때의 활성도를 높인 것으로 해
석된다[36]. 

정서강도(intensity)에서는 행복과 슬픔에 대한 음악-
색 연합 반응이 분노와 두려움에 대한 반응보다 높은 강
도를 보였다. 실제로 기본 정서 네 개의 유형 중 행복과 
슬픔은 상대적으로 내재적 특성이 높은 반면[37], 분노나 
두려움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4]. 이에, 내면의 표상으로서의 행복과 슬픔의 
정서는 음악 자극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 분노와 두려움
에 비해 음악에 의해 쉽게 유도되므로[29] 해당 정서에 
대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음악-색 반응에서는 선천
성과 후천성 시각장애인을 비교한 결과 정서유형, 정서
가, 정서각성, 정서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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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일반적으로, 색에 대한 반응은 시지각의 고유한 영
역에 속하며 다른 지각기능을 통해서 습득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시각장애인 중 저시각을 가진 
이들은 색채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선천적 전
맹은 색채를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장애
인과 동일한 색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여
겨질 수 있다. 하지만, 선천적 시각장애인도 언어적, 감각
적, 정서적 연상을 바탕으로 색채에 대한 개념을 후천적
으로 획득할 수 있다[39]. 실제로, 색채와 연상되는 감정
이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간에 차이가 없음을 밝혔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이 시지각 이외의 감각을 이용하여 사후
적으로 획득한 색채감이 일반인과 유사함을 나타낸 것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색채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서는, 일반인과 시각장애인의 색채 선호도 비교에서 두 
집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40], 특히, 시각장애인
의 장애 정도별(전맹, 저시각) 비교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1]. 따라서, 본 연구도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
과 유사하게, 음악-색에 대한 반응이 장애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음악에 
대한 색 연합 반응은 장애 관련 변인이 아니라, 음악으로 
유도된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와 같은 논의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무선표집이 이상
적이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편의표집에 의
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색 반응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 관련 변인을 
장애발생 시기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 정
도, 장애 원인, 장애의 진행성 여부 등에 따라 세밀하게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시각장애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으므로, 후
속 연구에서는 연령을 고려하여 음악-색 반응을 발달적
인 관점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시각장
애인이 시각 이외의 타 감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음악이 
매개가 되는 감각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
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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